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 마을기업 로컬푸드로 만나다, !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신  영  현

벌써부터 뜨거운 햇살이 눈부시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 초록빛 

자연을 찾게 되는 계절이다.

이런 계절에 딱 어울리게 지난 월부터 초록빛 자연의 푸르름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 4

집근처 공원에서 즐거운 나들이를 겸해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까지 직거래로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려 지역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우리지역 천안의 마을기업 및 친환경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 및 천안시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등이 관내 우수 농가들을 선정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새봄맞이 로컬

푸드 직거래장터가 그것이다.

올해 첫 행사로 지난 월 일 천안 불당동 능수버들공원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주4 16

말을 맞아 갑자기 뜨거워진 한낮의 햇살에도 수백명의 시민들이 장터를 찾아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싱싱한 로컬푸드와 다육이 등 다양한 상품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새봄맞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올해 충남도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천안에서 유일하게 마을기업으로 , 

선정된 풍세지역의 태학산녹색마을 농민들이 생산한 맛있고 싱싱한 오이와 호박 양배추 , 

등 다양한 농산물과 아빠사랑팜 치유체험농장의 자연유정란 다육의미치다 농장의 예쁘고 , 

화려한 다육이들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가족과 함께 하는 로컬푸드 행사

또한 올해 처음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장터 한켠에 마련된 로컬푸드를 활용한 푸, , 

드테라피 체험과 정상숙 작가의 펜끝으로 만나는 로컬푸드 그림그리기 및 김미희 작가와 

함께하는 시쓰기 등 다양한 어린이 로컬푸드 체험행사도 함께 열려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장터를 찾은  주민들은 로컬푸드의 농산물들이 싱싱하고 가격까지 저렴해 깜짝 놀랐

다며 앞으로도 집근처에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월과 월 불당동과 청수동 가온초 후문 앞에서 번갈아 4 5

열리고 있는 로컬장터에는 매회 천안시 로컬에서 생산된 싱싱한 유기농 딸기와 인삼 오, 

이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안내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올해 월말까지 불당동과 청수동에서 격주로 계속 열릴 11

예정인데 우리 천안 지역에서 재배된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농가 중 연

초 사전심사를 통해 추진단에서 직접 선발한 우수 농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

하고 구입해도 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